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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 열어

○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 1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

 - 치매 분야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향 공유 및 관계기관 교류 

위한 소통의 장

 - 스마트 치매 산업 동향,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사례 발표 및 

기기 체험 공간 운영

경기도가 14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대강당 및 1층 로비에서 시·군 

치매·노인 관계기관, 스마트기기 개발업체 등을 위한 소통의 장인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치매․노인 분야 산업 동향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관계기관이 교류

하는 자리다.

행사는 스마트 치매 산업 체험존과 정보존으로 나눠 진행한다. 체험존에서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담은 ‘스마트 테이블’, 정서 인지 

건강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등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정보존에서는 스마트 치매 산업 동향에 대한 강연과 

㈜네오펙트 등 8개 업체에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노령인구 증가로 치매 추정인구가 증가해 

치매 환자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치매 위험 요인을 감소

하고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체감

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인인구는 2023년 2천93만 명으로 인구 대비 15.2%이며,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1만 명으로 이는 전국의 약 21.4%에 해당한다.


